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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에 관한 考察

『素問 • 服要精微論』 의 “R”에 관한 考察

R의 字典적인 의미는 길이의 단위이며, 의학 

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에 대비해서 진액부위 

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1홉를 觸該하여 질병을 

알아내는 부위 중의 하나인 ’R.J훨’의 의 o]혹도 

사용되었다 r素問 · 服要精微論」 에서 ‘R”을 

설명 하고 있는 부분은 ‘’R內兩佛l!IJ季쩔也, R外

以候賢‘ R훌以候題中,附上左,外以候府,內以 
候룹; 右, 外以候뿜, 內以候牌 上附上, 右, 外以

候師, 內以候뼈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體中”이 

다 l) 

이 문장 내용의 의의는 r內經」 전편 중 五藏

의 병증여부를 한 곳에서 切該2)하는 방볍을 설 

명하고 있다는 정이다 그런데 이 운장의 “R’에 

대한 諸家들의 견해차이 때문에 맥을 짚는 부위 

로 해석한 경우와 R鷹를 촉진하는 볍으로 해석 

한 경우로 나뉘어진다 이를 구체적무로 살펴보 

1) 供元植, 精校黃帝內앓素問, 서울, 東뿔醫學冊究院, 

1981, p. 59. 
2) (內앓) 의 진찰방법에는 望킹, 聞캉, 問킹, 切앓法 

이 있다 이 중 切용훨에는 피부를 觸짧히여 병증의 유무 

를 알아내는 觸웹法과 服을 짚어 병증의 유무를 알아내는 

진맥법으로 나누어젠다. 

면 아래와 같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황원덕 

먼저 r素問 • 眼要精微論」 의 “R”을 진맥부 

위로 해석한 경우인데, 진액부위인 R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의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있다, 

첫째는 元 明 淸代의 의가들의 견해로, r難

經 • 二難」 의 “從關至R.. 是R內,------從關至魚

際, 是;t口內,------故陰得R內-#, 陽得>t內九

分, R.>t終始一;t九分, 故日R.>t也”에 3) 근거하 

여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兩f'총則季齊 

也,------外以候心, 內以候體中.”은 左右手의 氣口

를 三指로 >t關R을 짚어 五藏의 진액하는 볍을 

설명한 문장이며4). R은 關에서 R澤t측으로 

一#되는 곳이라 하였다 

둘째는 朝蘇末의 李圭曉의 견해로, r素問 • 

3) 王思九等, 難짧集注, 훌빼, 中훌훌훔局, 1987, pp.17∼ 

18. ‘從關至R., 물R內, 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 是;r口

內, 陽之所治也. 故分"t~R.. 分R.~τ. R."t終始-τT九

分, 故日R."t也”
4) 張介賣, 類經, 서울, 大星버版社, 1982, p. 97. “愚按

R者, 對;r而를. A身動服雖多, ↑옳此월口三部, 獨長一;r

九分, 故總日#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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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要精微論」 의 "R內兩佛則季齊也,------外以候

心, 內以候뼈中.”은 氣口에서 一指로 浮沈을 짚 

어 五藏의 진맥하는 방법을 설명한 문장이며, 

R은 氣口를 아래로 눌러 骨이 닿는 沈部라 하 

였다. 그러므로 李圭曉은 본문의 ‘左右”를 左右

手로 해석한 제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層數로 해 

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5) 

다음£로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兩佛

則季齊也,’-----外以候心, 內以候體中”을 觸I홉法 

의 ‘R’£로 해석한 경우인데, 이의 대표적인 醫

家로는 居代의 王泳과 日本의 f광波元簡。l다.6) 

이 학셜은 현대 r內經」 註釋家들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었다 7) 이들은 r內經」全書에 τf關R

5) 金{등根, 韓國技術史賣料大系, 醫覆學篇 42, 李圭뺏, 
素間大要(影印本), 서울, 훌江버版tt. 1988, p. 203. ’R者

월口之下位也, 를其深也’, 上짧홉, p.317. “ 〈難엎) 日,
‘眼有輕重, 何謂也? 然, 初指服, 如三寂重, 與皮毛相휩 
者, llilif!ililZ也. 與六寂重, 與血股相得者, 써、f!il也. 如九寂

重, 與llll肉相휩者, 牌部也. 如十二寂重, 如節SjZ者, Jtff!il 
也. 按之쭉骨, 題指來훗者, 뽑部也, ’ 此說已發盡無餘, 而

其꿇, ‘ R"t~IJ日, 從關至R澤, 是R內, 從關至魚顧, f흘-;)' 

口. ’ 此與前說, g相~居, 是월越A之終始乎?”, 李圭뺏, 

素問大要(附짧), 李元1l!:筆흙本, p.141. “左右者, 層數也

6) 판뺑元簡, E용짧호II홉選(素問옮빙, 北京, A民짧生버 

版社, 1984, pp. lll ∼ 112. “王住, 謂R澤之內t!l. 此fJJ該R

層之部iii. <SJZ ;\氣象옮〉 굽 ‘R꿇Jlii}몹’ , ‘R볍服細’ , 王
注亦늄, 謂Rli也. ($붉흉府病形篇〉 굽, ’善짧R者, 不

待子-;)'. ’‘ 又굽, “夫色PiWR之相應, 如햄鼓影흉之相應”, 

〈끓홍옹~R篇〉 굽, ’‘RM훌 - - · R肉弱”, 十三難굽, “服

數R之皮볍亦數, 服急R之皮홉亦急”, 〈史똥 • 숍公傳〉 
亦공, ”切其服, 順其R. ”, {때景죠, ‘按-;)'不及R’. 皆其옳 

也. 而其所以謂之R者, 〈說文) ‘R. 十-;)'也. A手없十 

分動服홉-;)'口, 十-;)'홉R’, R所以指, R規옐훌也. • -
- 〈家語) 日, ‘布指知R. 짧뾰知尋’ 明是R웹]謂뽑內­

R之部分, 而決非-;)'關R之R也.”
7) 李今庸 主屬, 新編黃帝內엎網El. 上海, 上海科學技

術버版it!:. 1988. p. 365. “本段‘R’的含義, 多數注家꿇홉是 

-;)'口服'1'. 關, R三짧之‘R’, 井握此以注釋上, 中, 下三

部鷹簡分짧, 是與 (內엎〉 本意不符的. 考 (內엎〉 全훌, 

井無-;)'띠服分三짧的응c1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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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三部服에 관한 기재가 없고, r素問 • 平A氣

象論」 에 “R熱’, "R寒!이 라는 말이 있고, 『靈

樞 • 論훗該R」 에 "RI홉澤” 등의 글이 있는 것에 

의거해 『內經」 全篇의 "R"을 R之皮!휩로 해석 

하였다8) 따라서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

兩佛則季齊也,-------은 左右手의 R澤'/\.에서 魚

際까지의 피부를 각각 三等分요로 촉진하여 五

藏을 살피는 볍을 설명한 문장이라 하였£며, 

R은 R澤'/\.의 皮I홉라 하였다_9) 

이에 논자는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

兩備則季쩔也,------外以候心, 內以候體中”에 대 

한 제가의 견해를 참고로 하여 , 이 운단의 내용 

을 고찰해 보아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 

는바이다. 

1. 『素問 . 服要精微論』 으| “R”에 
대한제가들의 견해 

1) 元 明 빼代 주석가룰의 견해 

元 明 淸代의 대부분 r內經」 주석가들은10) 

r素問 • 五藏別論」 의 ‘五藏六服之氣味, 皆出於

몹, 變見於氣口.’에 J l) 근거하여 氣口에서 五藏

六府의 맥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들은 r內經」 의 氣口를 『難經 • 二難」 에서 말 

한 τf關R 三部의 總名으로 보아12) 橋骨測 高骨

잉 程土觀主編, 素間注흉g똥빼, A民IM~버版tt. 1982, 

p.253. 뽑 〈內앓) 觸;f關R三짧的記載, 而 〈素問 ·.IJZ;\ 
氣象꿇) 有“R熱”, “R寒”, 〈훌樞 • 옮홍킹R} 有“R빼훌” 
等文, 故當以王$, R波元簡注홉是.’ 

9) 趙恩險主編, 中醫l!li킹學, 서울, 醫聖호, 1993. p. 47. 

“(킹R물該R之皮빼不훌後世的服法), 從-;)'口服不分三關的

情況看, 〈內엎) 是以一指킹ll而不是用三指킹服的.” 
10) 元代의 數홈宗, .홉흙, 明代의 張介쩔, 淸代의 馬歸,

張志職, 李時參 등이 이에 속한다. 
ll) 洪元植, 精校黃帝內짧素問, 빼編홉,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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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關으로 잡고 關에서 魚際剛까지 九分되는 진 

맥뱅위를 #이라 하고 關에서 R澤뼈으로 一#

되는 진액법위를 R이라 하였다. 그리고藏府의 

진맥부위는 r難經 • 十八難」 의 五行相生에 13) 

근거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r素問 • 服要精澈論」 의 “R 

內兩佛則季臨也,R外以候톱,R훌以候題中.附 

上左, 外以候府, 內以候협. 右, 外以候톱, 內以候

牌 上附上, 左, 外以候心, 內以候題中. 右, 外以

候뼈, 內以候뼈中:에서의 ’R’을 關에서 R澤測

으로 -#되는 진액법위로 보았으며, 본운의 藏

府의 진액부위를 r難經·十八難」 에 근거하여 

五行相生으로 해석하였다‘ 14) 이런 판점~로 본 

운을 해석하면, 左R에서 흡을 살피고 右R에서 

命門, 左手의 關에서 府, 右手의 關에서 牌, 左

의 #에서 心, 右手의 #에서 뼈를 살피는 것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左右手의 τf關R에서 

五藏을 진맥하는 법은 이미 r內經」 에 나타나 

있으며, 王淑和의 rnr~經」 에서부터 비롯한 것 

이 아니 라고 하였다_ 15) 16) 17) 

12) 程土德主編, 素間I±釋睡흉, 前f홉홉, p.178. “挑止魔

注; ”뭘口, #關R之總名.”
13) “然, 手太陰陽明金也, 足少陰太陽水也 金生水, 水

流下行而不能上, 故tE下部也. 足股陰少陽木也, 生手太陽

少陰火, 火썼上行, 而不能下, 故$$上部, 手心主少陽火,

生足太陰陽明土, 土主中롬, 故tE中部也,n

14) 馬蘇, 張iil:JI뽕, 黃帝內짧素間, 빼揚홈, p.137. “天용 

陽, 地흉陰. 東南댐陽, 西~t짧陰, 聖A南面而뾰, 左용陽, 

右용陰, 天-生水, 水生木, 木生火, 是以,L、따居左也. 地

二生火, 火生土, 土生金, 是以牌뼈居右也, 此先天之五行,

本於陰陽, 水火分而上生, 非廣體之謂也,”
15) 數흉宗, 服밟刊옳(影印本), 香港, 商務印훌館, 

p.865. ”뭘口之部뾰, 何以용正也? 〈服要精熾옳〉 日, “R 
內兩뽑則季쩔也.,,.,.下竟下者少題顧股隊園足中훌也.’, 此

#口部位之定位也,”
16) 隔짧, -~:$:~훌, 훌北, 集文훌局, 1982, p. 19. “혔 

不知服之所以分兩手者, 버於 〈素問 . Hit要精徵옮〉 , 其文
甚明,”

17) 李時珍, 本草網El (服밟考證), 香港, 商務印훌館, 

r쫓問 • 服要精微論」 의 "R.’에 관한 考蔡

그런데 이들의 견해대로 r內經」 의 氣口를 

r難經」 의 -t關R의 總名으로 해석하고. 이를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兩佛則季臨也, R 

外以候톱,R훌以候題中‘빠上左,外以候府,內 

以候협 右, 外以候톱, 內以候牌‘ 上附上, 左, 外

以候心, 內以候體中‘ 右, 外以候뼈, 內以候뼈中.” 

와 연관시키면 다음과 같은 운제점이 있음을 알 

수있다 

첫째, r內經」 의 氣口該服法을 살펴보면 r 

內經」 의 全篇에 #關R인 三部服에 관한 기재 

가 없고 ’關’字를 진맥부위로 설명한 부분도 없 

으며, 氣口를 三部로 나누어 설명한 부분도 없 

다. 

둘째, r素問 • 玉機률藏論」 에 府의 맥상을 

‘春服者딴也, 東方木也, 萬物之所以始生也, 故其

氣來, 몇弱輕虛而消, 端直而長.”이 라 하였고, 心

의 맥상을 ‘夏服者心也, 南方火也, 萬物之所以成

長也, 故其氣來盛去흉‘.라 하였다.18) r內經」 의 

맥상을 r難經」 의 #關R과 대비하여 보면, 平

A의 맥상은 心액부위인 -t부위가 딴맥부위 인 

關부위보다 맥상이 더 盛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平A을 該服할 때 -tR.보다 

는 關부위에서 R없이 더 盛하게 나타난다. 이 이 

유는 r內經」 에서 맥동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 

으로 설정한 ’氣口’는 곧 r難經」 의 ‘關’부위에 

해당되며 19)' 이 부위는 다흔 부위에 비해 맥동 

이 더 성하게 나타나기 때운이다 따라서 r內

1930, p, 5. “蓋本千宋A王宗正難經圖解, 뿔~Hit分兩手, 

버於 〈素問 • 服要精做꿇〉 , 而越A推明關H!i及一Hit十變千

(ft~}' 非始千~fl]j:g, ”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혐iH옵홉, p, 72. 
19) 혔홈宗은 〈難經) 의 關부위가 九分이 되는 이유를 

“魚際後-')'홉陽之位, 太陰動Hit, 빼不及魚際橫없一分, 後

不及團中橫없九')', 故古A於')'內取九分, R內取-#,꾀 
하였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뼈’ 부위는 〈內짧) 의 ‘륭口’ 

와 같은 부위인 魚際後 -#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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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 에서 말한 心의 服象과 府의 服象이 나타나 

는 부위를 r難經」 의 진맥부위 인 #과 關A로 

배속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r難經」 에서 藏府의 진맥부위를 설명 

한 부분 중 君火, 相火의 진맥 부위를 r內經」

의 君火, 相火의 위치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r難經 • 十八難」

에“生手太陽少陰火,火씻上行,而不能下,故薦 

上部. 手ι、主少陽火, 生足太陰陽明土君火”라 하 

여 君火는 上部에, 相火는 下部에 배속시켰으나, 

r素問 • 五運行大論」 에 “風寒在下, 操熱在上,

i뚫氣在中, 火遊行其間”이라고2이 하였으며, r素

問·六微답大論」에“顯明之右,君火治之,君火 

之右, 相火治之‘”라고21) 하여 君火는 동남방에 

배속되며 相火는 남방에 배속된다 22) 그러요로 

君火와 相火의 위치를 左手의 上과 右手의 下로 

설명한 r難經」 의 이론은 君火와 相火의 위치 

를 논한 r內經」 의 이론과는 얼치하지 않음을 

알수있다. 

넷째, 張志願은 뽑의 진맥부위를 左右手로 나 

누어 天一水를 左手의 R으로, 地二火를 右手의 

R으로 해석하였는 바23)' 이는 下部와 개념상 

의미가 통하는 i天-水’의 ‘水’와 ‘地二火’의 ‘地’를 

R과 연관시켰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r內經」

에서는 R을 左右手로 나누지 않았고24)' r素

2이 洪元植, 精校黃帝內짧素問, 빼f홉홉, p.236. 
21) t휩홉, p.241. 
2이 馬時, 張志體, 黃帝內짧素問, 빼f홉홉, p.489. ‘顆明

之右, 君火之fj'z者, 日出顆明, ~D地之右, t£方률東南, t£ 
時톨春分, mi中之後, 없君火之位也. 君火之右, 退行一步,

相火治之者, 地氣至南方, 相火fj'z行令, 治夏쪼前後三之 

룰“” 
23) 馬陣, 張훈蘭, 黃帝內~素問, 혐ttt홉훌, p.137. ‘天뭘 

陽, 地없陰 東南없陽, 西北짧陰. 聖A南面짧立, 左鳳陽,

右옳陰.天一生水,水生木,木生火,是以心府居左也.地 

二生火, 火生土, 土生金,是以牌師居右也. 此先굿之五行 

本千陰陽水火, 分而t生, 非藏體之fj'z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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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 陰陽應象大論」 에서는 “南方生熱,---北方生

寒,.이라25) 하였다 그리고 r周易 • 河圖」 를 

살펴보면 .天一生水於北, 地二生火於南.이 라 하 

였다, 그러으로 天一水는 北方의 개념인 下에 

위치하며 地二火는 南方의 개념인 上에 위치한 

다. 

이상에서 볼 때 右R部인 下에 地二火가 있 

다는 張志總의 셜은 r內經」 및 r周易」 의 火

의 위치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다섯째 r難經·二難」에서는 액동이 

나타는 다른 곳은 五行의 相生에 대한 언 

급이 없으며 유독 左右手의 #關R부위에 

서만 五行의 相生을 언급하였고, 더구나 

피부 표면에서 수평적으로 五行 相生이 이 

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경맥은 環周不

休하묘로, 인체의 액동이 나타나는 모든 

부위에서 가볍고 맑은 것은 위로 뜨고(淸 

陽在上)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가라앉 

는 것이 0뽑陰在下) 자연의 법칙이며, 五行

의 氣象을 언체의 조칙에서는 皮血肉節骨

]I價으로 배속한 것이 한의학의 일반적인 논 

리 이 다. 그러 므로 左右手의 #關R부위에 

서 五行의 相生~로 진액부위로 설정한 것 

과 피부 표면에서 수평적으로 五行 相生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은 한의학의 일반적인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兩佛

則季腦也, R外以候賢, R훌以候題中. 附上左.

外以候Jlf. 內以候협 右, 外以候톱, 內以候牌‘

上附上,左,外以候心,內以候體中‘右,外以候

뼈, 內以候뼈中 ”을 r難經 · 二難」 의 #關R과 

24) 했훔宗, Ii앓刊꿇(影印本), 前휩훌, p.866, ‘本於 <
內짧) , R內以候뽑, 原不曾分左右.”

25) 供元隨, 精校黃帝內짧素問, 前휩훔,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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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難經 • 十八難」 의 三部九候法에 근거하여 해 

석하면 藏府의 진맥부위 배속이 r內經」 의 이 

론과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素

問 • 服要精微論」 의 “R內兩{총則季齊也,------外 

以候心, 內以候睡中.”은 藏府의 진맥부위를 左右

手의 #關R과 五行의 相生으로 배속시켜 설명 

한 문장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素問 • 五藏別論」 의 “五購六服之氣

味, 皆出於몹, 變見於氣口‘”에 근거하면, r內經

」 의 氣口짧服法은 五藏六府의 변화를 ’氣口 l에 

서 살펴야 하지만 #關R 三部로 나누어 잘띨 

수 없음을 알수 있다. 

2) 現代註빼훌물의 견해 

현대주석 가들은 r內經」 全篇에 ‘關’字를 진 

액부위로 설명한 부분이 없는 것에 근거하여26)' 

r內經」 의 쓸D~法은 -指로 진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으며낀), 十二經 및 三部九候에서 -

指로 여러 곳을 진맥하여 五藏六府의 질병유무 

를 진찰하는 遍該法을 r內經」 의 주요한 진맥 

법으로 인식하였다28). 그래셔 -指로 진맥하는 

r內經」 의 氣口該服法은 A迎과 대비하거나 R 
I협와 대비하여 질병여부를 알아내는 원시적인 

진맥법이며 29)' 三指로 진맥하는 rnu쪼」 의 氣

26) 李今庸 主編, 新編黃帝內經鋼덤, 前휩홉, p. 365. 

”本段’R’的含義, 多數注家짧옳是「f디服「1. 關, R三部之

’R’, 井握此以注釋上, 中, 下三f!Jl!Jl服分部, 是與 〈內앓 
> 本意不符的. 考 〈內앓) 全홉, 井無-;)"디!派分三部的記 

數.”
27) 趙恩險主編, 中醫l!ii캉學, 前擔홉, p. 47. “(용R是킹 

R之皮廣不是後世的服法). 從#디服不分三關的情況륨, 

〈內經) 是以一指용服而不是用三指캉服的,n 
28) 上휩홉, p. 21. “由用各種方法킹服動如用十二經용 

法, 三部九뚫옳法, R'l"용法等等쫓懶形成‘獨킹-;)"디法’, 直

쪼完成了‘獨옳;r디法’Ii캉才形成一↑專門的學科” 
29) 前擔書, p.47. “從 〈內經) 主要仍是遍캉法, 以及tE

앓#디版디是, 有時是與A迎對比, 有時是與옳R對比(용 

R~율캉R之皮If不是後世的服法), 從;r디l振不分三關的情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g”에 관한 考察

口진맥볍(兩手#關R)이 五藏의 명중여부를 알 

아내는 가장 발달된 진맥방볍이라고 인식하였 

다30) 

그래서 이들은 康代의 王泳l 日本의 판波元簡 

등의 注를31) 인용하여 r內經」 全篇의 ”R”을 R 

之皮I홉로 해석하였다 

이 런 결과로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

兩{쫓則季齊也,------外以候心, 內以候題中‘”을 左

右手의 氣口에서 #關R을 진맥하여 五藏의 병 

증유무를 알아내는 볍을 설명한 문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l r素問 ·服要精微論」 의 ’‘R" 

을 r內經」 他篇과 마찬가지로 RI휩를 뭇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런 관점으로 r素問 • 腦要精微論」 의 “R 

內兩{총則季쩔也,------外以候心, 內以候體中”을 

해석하면, 左手의 R澤에서 魚際까지를 삼등분 

하여 각 나누어진 피부를 觸씀하여 心, 府, 뽑 

)I명으로 살피고, 右手의 R澤y치에서 魚際까지를 

삼풍분하여 나눈 각 부분의 피부를 촉진하여 

師, 牌‘ 賢 Ji핍으로 살피는 것이 된다 

그련데 r內經」 의 원문을 살펴보면 R을 # 

과 연관시켜 진맥부위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況톱, 〈內앓) 是以-指용服而不是用三指링服的." 
3이 J:.i&뽑, p. 21. “ 〈服앓) 是後1!!:服法的第-部흉뿌, 

是剛剛完成獨取#디法的專홉.’ 

31) 퓨被元簡, 前f홉홉, pp. lll ∼ 112. “王注, 謂R澤之內

也, 此~용RFI之部li'.Z. (lJZ f..붉象짧〉 Ji; ‘R끊服隔’ , 
‘R隔股細’, 王注亦굽, 謂R웹也, 〈뻐붉藏府病形篇〉 동, 

‘善調R者, 不홈千;t. ’, 又즙, "夫色服與R之相應, 如햄 

鼓影響Z相應”, 〈論흙앓R廳〉 Ji;, ’‘R웹澤 - - -R肉

弱”, 十三難효, l‘服數R之皮볍亦數, Ill急R之皮볍亦急”, 

〈史記 • 슐公傳〉 亦죠, “切其服, 順其R. ”, #景둥, ‘按
-;)"不及R’, 皆其義也. 而其所以謂之R者, 〈說文} ‘R, 
十#也. A手뼈十分動服옳;r디, 十-;)"댐R’, R所以指, R 
規짧事i:B. ’ - - - - 〈家語) 日, ‘布指知R, 용fllll;知尋’ 

明톨R~謂뽑內-R之部分, 而決非;r關R之R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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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며흉之動, 服與之

上下, 以春應中規, 夏應中短, 秋應中衝- --應中

權 .. ,---陰陽有時, 與D~薦期, 期而相失, 知BiliJi" 

分, 分之有觸은32). 며時 六氣의 陰陽이 升降함 

에는 時에 따른 얼정한 규율이 있고, 인체의 액 

이 이와 더불어 송강하니, 며時의 六氣가 五藏

의 맥에도 구분되어 나타나으로 맥을 반드시 살 

펴야 함을 설명한 문장이다. 

그리고 이 며時 운기의 변화를 服에서 살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운장은 r素問 • 五運

行大論」 의 ‘帝日! 期之奈何? u많伯日, 從其氣則

化‘ 違其氣則病. 不當其位者病, 送移其位者病,

失守其位者危. Rτr反者死, 陰陽交者死‘”이 다 

33)34) 

즉 이 문장은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期而

相失‘ 知BVJf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微妙在服,

不可不察, 察之有짧을 설명한 문장으로서 “R 

τf을 진액부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진맥부 

위인 Kt을 운기의 司天과 在束을 연관시켜 구 

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 r素問 · 至뚫要 

大論」 의 ”R.{1劇뼈ll? 北政之歲, 三陰在下, 則#

不應, 三陰在上, R不應, 南政之歲, 三陰在天l 則

τr不應, 三陰在天, 則R不應‘ 左右同”이 다 35) 

그러므로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期而相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間, 협Ut홉흠, p.58. 
33) 上휩흠, p.237. 
34) 方覆中 許家松, 黃帝內~素間運윌七짧짧解, A民衝

生出版iii. 1984, pp. 69∼ 70. 아間월何如? 破伯日, 빼其所 

tt, 期子左右, 帝日, 期之奈何? |뼈伯日, 從其월則化, 遺其

월멍lj病, 不當其位者病, 훨移其位者病, 失守其位者危, R 
>t反者死, 陰陽交者死,’ 〈素問 • 服要精微옳〉 謂: ‘陰陽有

時, ~lllft뭘期, 期而相失, 知服所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澈妙ttlllft, 不可不察, 흉之有紀, 從陰陽始, 始之有經, 從

五行生, 生之有度, 四時$$宜.’ 這些옳핸的빼神與本節所述 

完全一致, 讀者可以互황." 
35) 밟元植, 精校黃帝內양素問, 前f홉흠,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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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 知服所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微妙在服, 不

可不察, 察之有짧의 내용 중 ‘知8없Ji]f分’을 r素

問 • 五運行大論」 과 r素問 • 至훌要大論」 에서 

는 R과 τr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r內經」 의 他篇에도 Rτr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r素問·陰陽應象大

論」 의 “善쓸者, 察色按服, 先.811陰陽, 審淸獨而

知部分‘ 『\f!.P밟息、, 聽륨聲, 而知所苦. 觀權衝規短,

而知病所主. 按Rτt. 觀浮沈消鏡, 而知病所生,

以治無過, 以該則不失훗,”이 다_36). 

본문 중 “按Kt”에서 ‘按”의 字典의 의미는 ‘ 

‘맥을 짚는다’는 뭇과 ‘어루만지다.’는 뭇이 있 

다 그래서 현대주석가들은 RI홉를 어루만지고 

(觸하고), #은 맥을 짚는다고 해석하여 촉진법 

과 진액법을 동시에 행하는 문장으로 보았다. 

그런데 .按n이 두가지 뭇 모두를 의미한다면 문 

법상 r靈樞 • 쩌氣藏府病形篇」 의 “夫色服與R

之相應l 如햄鼓影響之相應、 ”과 같이 진찰방법 이 

다른 R과 τr을 구분하여 ‘按R與τr’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더구나 이 운장의 내용은 察

色, 該服, 視n없휩、, 聽音聲의 네가지 진찰방법을 

설명한 부분이므로l ’按Rτr’은 뒷 문장의 ’觀浮

沈消潤’과 연관시켜 볼 때 촉진법이 포함되지 않 

는 순수한 진맥법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된 

다 

한떤 r內經」 의 R.J홉該法은 r靈樞 • 論흙該 

R」 에 RI홉觸該의 정의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 

히 설명하고 있다. 

즉 r靈樞 • 論흉該R」 에서 ‘黃帝問於u皮伯

日, 奈欲無視l色持服, 獨調其R.. 以言其病, 從外

知內, 寫之奈何? u많伯日, 審其R之鍵急小大消

禮, 肉之堅觸, 而病形定훗I라고37) 하여 RI홉該 

3에 上휩훌,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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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를 말하였다. 또, ‘RI홉消, 其掉澤者, 風‘

也. R肉弱者, 解佈, 安歐脫肉者, 寒熱, 不治 R 

!홉消而澤8룹者, 風也 RI홉溫者, 風揮也. RJ홉훨 

如拍魚之購者, 水盡敢也 RI홉熱甚, 服盛健者,

病溫也, 其服盛而消者, 病且出也. RI홉寒, 其服

小者, 뺀, 少氣. RI홉姬然, 先熱後寒者, 寒熱也.

R.1홉先寒, 久大之而熱者, 亦寒熱也.”라38) 하여 

RJ홉를 병중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RI홉法은 인체의 전반적인 증상인 風, 解休安없, 

寒熱不治, 1회‘揮, 水洙軟, 病溫, 뺀, 少氣 등을 기 

술하고 있으며, 五藏 病在을 세부적으로 연관시 

켜 설명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그리고 r素

問 • 服要精微論」 의 “R內兩{쫓則季齊也------”를 

左手와 右手를 三部호 냐눈 RI홉該法으로 본다 

면, RI홉를 섣명한 r內經」 의 他篇에도 左手와 

右手를 三部로 나누어 病在을 설명한 부분이 있 

어야 한다 그런데 RJ홈를 설명한 r內經」 의 

他篇에서는 RI홉의 상태를 援急, 澤租, 寒熱, R 

肉의 弱脫로 인체의 전반적인 병증만을 설명하 

고 있으며, RI홉를 左手와 右手 三部로 나누고, 

이에 해당되는 藏府의 중상으로 셜명한 부분은 

없다 

또 r靈樞 • 論훗該R」 에서 ‘附所獨熱者顆以

上熱 手所獨熱者體以下熱‘ 附前獨熱者鷹前熱,
朋後獨熱者됩背熱 賢中獨熱者體題熱. Jtt後租以

下三며-t熱者陽中有蟲 掌中熱者題中熱 掌中寒

者題中寒 魚上白肉有좁血服者뽑中有寒 ”이라39) 

하여 여러 촉진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觸j홈法 

들을 RI휩法과 비교하면, 附, 手, 射前, 附팀, 賢

中, 掌中, 魚上 등의 觸1홉法플은 신체의 특쩡한 

부위 (體, 鷹‘ 톱背, 廳題, 陽, 題)의 중상을 셜명 

하고 있는 반면에, R.1휩의 觸法은 신체의 전반 

3끼 洪元植編훌, 精校黃帝內옆옳樞, 서울, 1985, p. 309. 
3에 上根흠, p.3애. 

3이 前橋홈, p.309. 

『素間 • 服要精微論」 의 ‘R’에 관힌 考헬 

적인 증상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으로 이상에서 R.1홉앓法은 특쩡한 부위인 RI홉 

를 觸꿇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중상을 살피는 법 

염을 알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총괄하면, r內經」 의 氣口該

服法은 氣口에서 Rτr을 살펴 藏府를 진맥하는 

방법이며, 촉진법은藏府에 대한 진찰이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중상이냐 특정한 부위를 진찰 

하는 방법이므로, r素問 • 眼要精微論」 의 “R 

內兩{홍則季齊也,------外以候心, 內以候睡中.”은 

#關R 및 RI홉觸該法을 설명한 운장이 아니라, 

R을 기준으로 하는 氣口談服法을 설명한 운장 

이라고 생각된다 

3) 朝뺨末 후圭훌의 견해 

李圭曉은 그의 논문인 r素問附說 • 服解」 에 

서 i服은 무엇인가? 生氣이다. R-t은 무엇인가? 

진맥부위이다 治病에 필수호 할 것이 있으니 

반드시 生氣를 살피는 것이다, 生氣는 징후가 

있으니 R-t으로 그 징후를 헤아린다 사람의 

生에 있어서 內로는 師心牌,빠뽑인 五藏의 위치 

가 있고 外로는 皮血肉觸骨인 五體의 合이 있는 

데 이곳에 生氣는 한가지로 實通해 있다 r內

經」 에 가로되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心, 在藏

寫心, 在體寫服’이라고 하였다 대저 服이란 陽

氣의 활동이므로 生氣를 살피는 곳인데, 心에서 

總統하고 牌에서 化生하며 師에서 宣布하면 藏

府에 n힘魔하고 百體를 鼓動시키는데, 手太陰師

經에서 大會하므로 服氣가 없는 곳은 없지만 氣

口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때) 하였으며 , 

4이 李圭慶, 素問大要(影印本), 서울, 짧江버版lit. 

1988, p. 315. “服者何? 生뭘也. R'l"何? 짧Isl也. ~~형有要, 

必審生뭘. 1;휠有候, R'l"斯뽑. A之生也, 內有뼈心牌llf 

뽑五흉之Isl. 外有皮血肉節骨五體之合, 其生월貴遭一也. 

양日,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心, tE홉롭心, tEll홉股. 夫

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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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素問 • 五藏別論」 의 ”五韓六服之氣味, 皆出於

몹, 變見於氣口‘I의 注에 “氣口在魚際後一;r”이 

라 하였다‘41) 그리고 .이 生氣는 한가지 (기운) 

로 實通해 있다 ·------氣가 屆뼈(動靜)하여 四

時가 변화하고 陰陽이 升降하니 服도 이와 같이 

上下(浮沈)로 활동한다 그래서 春服을 뾰, 夏服

을 웰, 長夏服을 代, 秋服을 毛, ~Dlk을 石이 라 

한다‘ 呼出心師하고 吸入府賢하니 呼吸이 왕래 

함에 生氣를 가히 진찰할 수 있으므로, 가장 아 

래 뼈가 닿는 곳을 R이라 하고 안으로써는 賢

을 살피고 밖으로는 少題을 살핀다 그 上을 附

上(붙여서 올린)이라 하는데, 左의 內에서 府을 

살피고 外에서 협을 살피며, 右의 內에셔 牌를 

살피고 外어l셔 몹를 살핀다. 또 그 上을 上附上

(그 위로 붙여 올린)이라 하는데, 이 左의 內에 

서 心을 살피고 外에서 R훨中을 살피고 右의 內

에서 師를 살피고 外에서 뼈中을 살핀다‘---”라 

고42) 하였다 이련 이유로 r素問·服要精微

論」 의 ”R內兩倚則季齊也,------外以候心, 內以

候題中:의 注에 "R.者氣口之下位也, 言其深也• 

라고43) 하였다 그래서 그는 r難經」 의 진맥볍 

중 五藏의 진맥부위를 浮中沈으로 설명한 四難

의 陰陽‘法44)과 五難의 輕重法。l r素問 • 服要

服者屬之動而1::之候也, {뽕統於,[,、, 生{!::於牌, 宣布於뼈, 

n힘魔藏府, 鼓動百體, 大會於手太陰, 莫不有服氣, 氣口最

훌.” 
41) 上휩홉, p.129. 
4기 前f용홉, p. 315. “其生氣貴通一也•• ,.,,,-氣屆뼈, 四

時變{!::, 陰陽升降, 뼈與之上下, 故春服日짧, 夏服日웰, 

長夏뼈日代, 秋服日毛, .服日fi. 呼出心師, 吸入Jlf뽑, 

呼吸往來, 生氣可該, 故下位日R, 內以候뽑, 外以候少顆,

其上日附上, 左, 內以候Jlf. 外以候협; 右, 內以候牌, 外以

候뽑.其上日上附上,左,內以候心,外以候뼈中,右,內以 

陰師, 外以候뼈中,” 
4페 前獨홈, p. 203. 
4씨 王思九等, 難짧集住, 前f홉홉, pp.35∼37. “服有陰陽

之法, 何謂也? 然, 呼出,jj、與뼈, 吸入Jlf與뽑, 呼吸之間, g뿔 

풍짧味也, 其~tt中, 뿜者陽也, 沈者陰也, 故日陰陽也,

222 

精微論」 의 ”R內兩佛則季齊也,------”의 뜻을 남 

검없이 모두 밝힌 글이라 하였다.45) 

또한 >t關R을 설명한 r難經 • 二難」 의 “從

關至R澤是R內, 從關至魚際是>t 口.”는 맥을 짚 

는 방법이 輕重法과는 서로 모순되므로, 이 문 

장은 r內經」 을 해설한 扁題의 글이 아니 라 方

士들이 임의로 간직해서 거짓으로 요란하게 만 

든 글로서 r內經」 의 뜻을 그릇되고 어지렵게 

하였으며, 王꿨和에 이르러 더욱 쪼개므로 해서 

더욱 떠나서 드디어 참 뜻이 숨어벼렸다고 하였 

다.46) 

이상에서 李圭曉의 견해를 요약하면, r內

經」 의 氣口진맥법은 氣口에서 수직으로 눌러 

骨。l 닿는 부위까지를 십등분하여 가장 윗부분 

을 #口, 가장 아래 부분을 R으로 보고, -指로 

浮沈을 짚어 五藏을 진맥하는 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兩佛則季

齊也,------外以候心, 內以候題中:은 r內經」 의 

氣口該服法을 설명한 문장으로 보았으며, 본문 

•u、뼈(흉뿜, 何以別之? 然, 뿜而大散者ι、也, 뿜而短簡者뼈 

也. 뽑Jlt(li\tt, 何以別之? 然, 寧而長者Jlf也, 按之潤, 畢指

來賣者뽑也, 牌者中州, 故其ll!i在中.”
4딩 李圭曉, 素間大要(影印本), 빼휩홉, pp.314∼317. 

“A之뽀也, 內有師心牌Jlf뽑, 五藏之位, 外有皮血肉節骨,

五體之合, 其1::氣貴通一也•• ,·呼出心뼈, 吸入Jlf뽑, 呼吸往

來, 生氣可웅*, 故下位日R, 內以候뽑, 外以候少賴, 其上
日附上, 1£, 內以候府, 外以候륨; 右, 內以候牌, 外以候

멸. 其上日上附上, 1£; 內以像心, 外以候團中, 右, 內以候

뼈, 外以候뼈中. ,fi、뼈tE上, 故上以候之, Jlf뽑tE下, 故下

以候之, ---秋服最뿜而夏服稍沈, ~l!li最沈而春l!li稍뿜, ,, 

ll!itt:뿜tt之中·’‘”’難經日, 服有輕重, 何謂也? 然, 初持服

如三寂重與皮毛相得者, 뼈部也, 如六寂重與血服相뽑者, 

心部也, 如九寂重與Jill肉相得者, g뿔部也, 如+二寂重與節

ljZ者, Jlff!ll也, 按至之骨, 畢指來~者, 뽑部也, 此說E發
盡無餘•• 

4에 上陽홉, p.317. “其꿇Rτ則, 日從關至R~훌是R內, 

從關至魚際是'1' 口, 此與前說, g相317居, 훌뿔越人之終始 

5¥? 뼈方士秘藏而흉亂之쩨, 至王흉:f!lf'F예Kill:, 愈折愈離,

員言透隱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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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左”와 ‘右”는 層數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47) 

이런 관점으로 『素問 • 服要精微論j 의 “R 

內兩佛~IJ季齊也,·,.,.. 外以候心. 內以候體中”을 

해석하면, “氣口의 探部인 R부위를 눌러 手指의 

양쪽 바깥부위에 나타나는 맥상A로는 季齊을 

살피고, 手指의 중앙부분에 나타나는 맥상A로 

뽑을 살피며, 위로 약간 을어 올려 나타나는 맥 

상으로는 題中을 살핀다 그리고 붙여서 올린 

충의 內에서 府을 살피고 外에서 륨을 살피며, 

한 충위의 內에서 牌를 살피고 外에서 몹를 살 

핀다 그 위로 붙여 올린 충의 內에서 心을 살피 

고外에서 體中을 살피고그윗 충의 內에서 뼈 

를 살피고 外에서 뼈中을 살핀다‘”가 된다 

r素問 · 服要精微論」 에 “四變之動, 服與之

上下, 以春應中規, 夏應中短, 秋應中衝, --應中

權. 是故--至四十五日陽氣微上, 陰氣微下, 夏至

四十五日陰氣微上, 陽氣微下, 陰陽有時, 與mui

期, 期而相失, 知DlPJf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微

妙在服,不可不察,察之有紀,終陰陽始,始之有

經, 從五行生, 生之有度, 四時罵宜 補i寫까失, 與

天地如一, 得一之精, 以知死生.”이라48) 하였다‘ 

이 문장 중 ”陰陽有時, 與服罵期, 期而相失, 知服

所分, 分之有觸는 운기의 변화가 맥에 나타냥을 

설명한 문장이며, 六氣중 間氣를 설명한 r素

問 • 五運行大論」 의 ”帝티. 間氣何如? 映伯日,

隨氣所在, 期於左右 帝日, 期之奈何? ~皮伯日,

從其氣則化,違其氣則病 不當其位者病,送移其

位者病, 失守其位者危, Rτf反者死, 陰陽交者

死”와 내용상 서로 일치한다49) 즉 ‘違其氣則

47) 李圭曉, 素間大要(附說) , 李元世筆寫本, p.141. “左

右者, 層數也.”.
48) 洪元植, 精校黃帝內앞素問, 前휩書, p.58. 
49)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짧解, A民衛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에 관한 考察

病’은主氣와客氣가 일치하지 않으면 비정상적 

인 맥 이 나타냥을 말한 부분a로50) r素問 • 服

要精微論」 의 l陰陽有時, 與服馬期, 期而相失’을 

구체적요로 설명한 부분이다. 그리고 l不當其位

者病, 送移其{立者病, 失守其位者危, Rτf反者死,

陰陽交者死’의 ‘{立’는 藏府服象의 위치를 뜻하고 

Kt은 진맥부위를 뜻하며, r素問 ·服要精微

論」 의 ‘期而相失, 知DlPJf分, 分之有期’을 구체적 

으로 설명한 부분이다‘51) 

그리고 r素問 • 五運行大論」 중 間氣와 진맥 

부위인 Kt을 연관시킨 이 내용은 r素問·至

훌要大論」 에 南政과 北政으로 나누어 R과 τt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 

을 인용하면 r素問 • 至훌要大論」 의 “陰之所在

#口, 何如? 映伯日, 視歲南北, 可知之찾 帝日,

願쭈聞之 映伯日,北政之歲,少陰在혔,則#口 

不應, 廠陰在果, 則右不應, 太陰在果, ~.IJ左不應­

南政之歲,少陰司天,則#口不應,廠陰司天,則

右不應,太陰司天,則左不應,諸不應者,反其該

則見찾 帝日, R.11랐마如? 北政之歲, 三陰在下,

則τf不應, 三陰在上, 則R不應. 南政之歲, 三陰

在天, 則#不應, 三陰在꼈, 則R不應, 左右同.”이 

다.52) 

生出版社, 1984, pp.69∼70. ι間氣何如? 破伯日, 隨其所

tE, 期千左右. 帝日, 期之奈何? l뼈伯日, 從其氣則化, 違其

氣J!lj病. 不當其{s'Z者病, 훨移其rrz者病, 失守其rrz者危, R 
-;)'反者死, 陰陽交者死,’ 〈素間 • 服要精徵옮〉 謂; ‘陰陽有

時, 與服옳期, 期而相失, 9'Jl~所分, 分之有期, 故와l死時. 

微妙tE服, 不可不蔡, 察之有紀, 從陰陽始, 始之有經, 從

五行生, 生之有度, 四時鳥宜.’ 這些論述的精神與本節所述

完全-致, 讀者可以互짧." 
5이 上휩홉, 1984, pp.69∼70. “所謂 “違其氣則病”, 명]客 

氣與主氣不一致, 빚ljmft像就會버現反常而없똥病.” 
51) 上휩홉, pp.69∼70. “木當其位”, “훨移其位”, “失守

其fll'’的“位n字, 是指Ii없中Ill略所居之뾰. “R'l'”, 물指服的 
RM\%1J'l'服.”

52) 洪元植, 精校黃帝內짧素間, 前휩홉, pp. 294∼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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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문장에서 R과 #의 관계를 고찰하연 

다음과 같다. 

張介흉은三陰의 위치는즉少陰이 中에 있고 

太陰이 左, 厭陰이 右에 있는데, 服의 不應은 三

陰의 중간에 少陰이 居處하는 것£로 말하기 때 

운이라 하여53) 少陰이 이동함에 따라 #부위도 

같이 이동하는 것 ,2_로 보아 

京’ 則#口不應, 廠陰在京, 則右不應, 太陰在京,

則左不應”을, 北政의 歲에 少陰이 在最에 있으 

면 兩手의 #口가 不應하고, 廠陰이 在束에 있 

으연 右#이 不應하며, 太陰이 在束에 있으연 

左#이 不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54) 

그런데 南政과 北政은 r素問 • 五運行大論」

에 ’面北而命其位”, 뼈南而命其位 ”라55) 하였 

다. 즉 南政은 ‘面北而命其位”이므로 位南面北이 

이에 해당되고, 北政은 뼈南而命其位”이므로 位

北面南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南政은 司天

을 上으로 잡고 下인 {E束을 살피며, 北政은 在

良을 上으로 장고 下인 司天을 살피는 것이 된 

다. 그리고 南政의 間氣는 司天의 左右이며, 北

政의 間氣는 在폈의 左右이다‘ 이를 진맥부위인 

#과 R을 연관시키면, 南政인 경우는 司天을 

기준하므로 上인 司天은 #에 해당되고 下인 在

果은 R에 해당되며, 北政인 경우는 在京을 기 

준하므로 上인 在良은 #에 해당되고 下인 司天

은 R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56) 여기서 歲에 따 

5이 張介홈, 類엎圖훨, 서울, 大星버版tt. 1982, pp. 56 

∼57. “三陰Z位, 則少陰居中, 太陰居左, 際陰居右. mz 
木應者, 乃以三陰Z中少陰所居Z處言Z, ”

54) t編홈, p.57. ‘北政Z歲, 少陰tE果, 則')"口木應’,

正以北政Z年, 司天應R. 而tE흉應')"t섭. ‘願陰tE果, 則右

不應’, 右者右'l"tl!. 以少陰居廢陰之左, 而以地之左間, 훌 

右')"也, ‘太陰tE흉, 則左木應’, 左者左')"也, 以少陰居太陰

Z右, 而以地Z右間, 홉左;tt섭.” 
55) 밟元植, 精校黃iW內g素間, 前擔훌, p.236. 
56) 程士簡主編, 素問注釋g훌椰, 前揚홈, pp.394∼395. 

張介홈注; 北政之歲, 反子南政, 故在下者主#, tEJ:者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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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司天과 在京에 들어요는 三陰三陽은 바뀌지 

만在果과司天의 위치가 바뀌지 않듯이 北政얀 

경우 在束에 해당되는 #의 위치와 퍼天에 해당 

되는 R의 위치도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문의 “右不應”과 “左不應n의 左右에 

대해 고찰하연 다음과 같다. 

r素問 • 五運行大論」 에 ‘天地者, 萬物之上

下, 左右者, 陰陽之道路, 未知其所謂也? ~皮伯日,

所謂上下者, 歲上下, 見陰陽之所在也. 左右者,

諸上見廠陰, 左少陰右太陽‘…”이라 하였£며 , 

r素問 • 至훌要大論」 에 뽑日, 間氣何謂? ~皮伯

日, 司左右者, 是謂間氣也”라고57) 하였으며, 

r素問 • 五運行大論」 에 “上者右行, 下者左行.”

이라고58) 하였다‘ 이상을 참고로 하연 左는 下

에서 上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며, 右는 上에서 

下로 내려가는 과정을 말한 것이다59) 그러으로 

운기의 間氣인 左右를 인체의 진맥부위인 R-t 

과 연관시키연 R-t이 左手와 右手에 배속되어 

있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左는 下인 R에서 

上인 #으로 올라요는 것이고 右는 上인 #에서 

下인 R.2-.로 내려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北政之歲, 少陰在束, 則#不應, 廠陰컬E良, 則

右不應, 太陰在京, 則左不應”은 北政之歲의 在

京에 三陰이 들어올 때 이것들의 영향이 맥에 

나타남을 설명한 부분이다. r素問·至률要大 

論」 에 少陰은 꺼;司氣化, 居氣薦杓化."라 하였 

다‘60) 이는 마치 군주가 上에서 萬事를 주채하 

R. t下, ~司天tE옳也. 南政之歲, 反子北政, 故tE天主

')", tE흉主R也,” 

57) 洪元植, 精校黃iW內엎素間, 혐n擔홈, p.293. 
58) t휩홈, p. 237. 
59) 馬時, 張志蘭, 黃帝內엎素問, 前擔훌, pp.461 ∼463. 

“tEJ:者司天, 在下者遺뼈. 如子年少陰tEJ:. 則關明tE下

찾, ...... J:者右行, 下者左行, 則知天常子J:. 업右降東南, 

而族뼈以臨地, 地常子下, g左升東北, 而@톨願明木君相土 

金水Z位, 簡環臨天而皆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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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君火인 少陰은 J:에 居하여 氣化를 다스리 

지 않는 때가 없A며, 주채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間氣라고 칭하지 않고居氣라 하였다,61) 

따라서 北政之歲의 上인 在果에 少陰이 있으연 

少陰은 左右의 間氣,를 모두 主宰하는 君火의 象

으로 上에 居하으로. n~에도 이와 더불어 J:에 

해당되는 #이 應한다. 그리고 風木인 厭陰은 

生氣가 下에서 J:으로 生하는 氣象이으로62) 北

政之歲에 廠陰이 在果일 경우에는 天地의 기상 

이 下에서 t升하으로 맥도 이와 더불어 下에서 

J:으로 올라가는 左가 應한다. 또한 三陰의 순 

서는 願陰, 少陰, 太陰Ji頂이으로 陽陰이 下에서 

左升하여 t인 少陰에 이르게 되연 t에서 右로 

下降하는 太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北政之歲

에 太陰이 在폈일 경우에는 맥도 이와 더불어 

J:에서 下로 내려가는 右가 應한다. 

그러므로 r素問 · 至륨要大論」 의 .陰之所在

#口何如?.,.,.. 北政之歲, 少陰在良, 則#口不應,

廠陰在束, 則右不應, 太陰在꼈, 則左不應.”에서 

廠陰在果’과 l太陰在果’을 τr과 연관시켜 服의 

不應을 설명하면, ‘厭陰在果, 則右不應‘’은 廠陰

이 在果에 있으연 맥은 J:에서 下로 내려가는 

右가不應함을 말한 것이지 願陰이 在束에 있으 

연 τr이 右手에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며, ‘太陰

在束, 則左不應’도 이와 마찬가지로 太陰이 在

束에 있으연 액은 下에서 J:으로 올라오는 左가 

6이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빼f홉홉, p. 293. “鷹陰司
天없風化, tE혔없짧{~. 司氣흙흘化, 間붉.ft動化, 少陰司

天뭘熱化, tE혔뚫좀化, 不司氣化, 居氣뚫杓化. 太陰司天

없홉,{~. tE뤘뚫함化, 司氣흠대化, 間氣월柔{~." 
61) 張介홈, 類앓下, 서울, 大星버版tt. 1982, p. 624. 

‘正以君火者, 太陽Z火也, 뚫陽氣Z本, f흉萬{~~原, 無월 

不司, 故不司氣{~也.,•• ,.不日間氣而日居氣者, 君Z所居,

無往不尊, 故不敢름間월也,I 

6잉 上根흠, p.623. 〈素問 • 至貝要大꿇〉 의 “股陰司天,

其化以風.찍 張介홈 註에 “鷹陰률木, 其化以風. 凡和氣升

陽, 發生萬物, 皆風~{~.·라 하였다. 

r素問 • 服要精微論j 의 ‘R’에 관한 考蔡

不應함을 말한 것이지 太陰이 在束에 있A면 τr 

이 左手에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 

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본 운장을 해석하면, “北

政의 歲에, 少陰이 在束에 있으면 진액부위인 

#口가 不應하고, 陽陰이 在束에 있으연 액은 

J:에서 下로 내려가는 右가 不應하며, 太陰o]

:tE束에 있으면 액은 下에서 t으로 올라가는 左

가 不應한다.”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총괄하연 r素問 • 五運行大論」 과 r 

素問 • 至률要大論」 중 間氣,와 Rτr을 연관시 

켜 설명한 부분을 참고로 하연, r素問 • 服要精

微論」 의 “四變之動, 服與之t下, 以春應中規,

夏應中短, 秋應中衝, 쪽應中權 …--陰陽有時, 與
H~寫期, 期而相失, 知Hlk?Jf分, 分之有期n는, 四時

에 따른 六氣의 변동이 下에서 左로 上行하고 

J:에 이르연 右로 下行하는 것 처램 인체의 맥 

도 이와 더불어 升降하여 春服()If)은 웰, 夏服은 

행, 秋服은 毛, 쪽服은 石, 長夏服은 代가 됨을 

설명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r素問 • 五

運行大論」 에서는 Kt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r素問 • 至률要大論」 에서는 #을 J:, R을 下

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t下의 개념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J:下(司天, 在束)의 관계임을 

알수있다 

한편 제가틀은 r難經 • 二難」 의 ‘Kt終始

一#九分, 故日Kt”에 근거하여 r內經」 의 R 

>t을 수평 개념인 #關R으로 해석하였다 그러 

나 東漢시대의 許演이 편찬한 r說文解字」 에 

”R十#也, A手왜十分動服謂τr口, 十#薦R”이 

라 하였으며 , r素問 • *쩔]~”論」 에 !’權衝以平,

氣,口成τt. 以決死生.이라63) 하였다‘ 여기에서 

6히 洪元植, 精校黃帝內옆素問, 前f홉홉,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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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內經」 이 성 행하던 漢代에 이미 τr을 진맥부 

위로 설명하고 있고 #과 대비되는 R은 十#되 

는 진맥부위임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r內經」 의 R과 #은 수칙적인 개념 

을 뜻하는 上下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內經〉의 

Kt의 관계는 魚際後-#을 #口로 잡고 아래 

로 십등분하여 가장 深部가 "R”임을 알 수 있다 

그러표로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兩備

ftiJ季齊也, ...... 外以候心, 內以候睡中‘”의 R을 τr 

의 對比되는 개념£효 파악하여 "R者氣,口之下

位也, 言其深也‘”라고 註한 李圭曉의 견해는 자 

연의 이치와 r內經」 원문의 의마와 부합된다 

고 생각된다. 

2. 『素問 . 脫要精微論 으| “R內
兩備則季협也,I ’ I”’外以候心, 內以
f廳中”과 전후 문단의 면관성 

r內經」 의 형식은 어떤 주제를 黃帝와 뼈伯 

。l 문답하는 형식으호 설명하고 있다‘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兩佛則季齊也,---,.. 外以候

心, 內以候題中‘”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진 

맥방법에 대한 뼈伯의 대답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黃帝가 맥을 묻고 있는 부분부터 뼈伯。l 

진맥법을 답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인용하고, 본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본 문장의 전후문 

단과 연관시켜 고찰하였다‘ 

~皮伯의 대답인 “R內兩倚則季齊也,-----­

外以候心, 內以候體中”은 진맥법을 설명 

한 부분이므로, 진맥법을 묻는 ’‘帝日. 服

其四時動奈何 知病之所在奈何 知病之所

變奈何 知病쑤在內奈何. 知病쑤在外奈 

何.------”를 도입부로 정하였다. 그리고 “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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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服其四時動奈何.知病之所在奈何.知 

病之所變奈何. 知病Ip在內奈何. 知病Ip在

外奈何.------,”의 질문 내용 중 ‘’知病쑤在內 

奈何. 知病Ip在外奈何.”에 대 한 대 답이 

r素問 • 服要精微論〉의 끝 운단에 “推而

以外之, 內而不外, 有心題積也. 推而內之,

外而不內, 身有熱也.”라 하였다. 그래서 

“推而以外之, 內而不外, 有心題積也 推而

內之, 外而不內, 身有熱也.”가 속해 있는 

“顧大者, 陰不足陽有餘, 鳥熱中也.------按

之至骨, 8따氣少者, 體휴痛而身有鼎也.”를 

말단부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내 

용상 아흉 문단으로 나누고, “R內兩{旁則

季齊也,------外以候心, 內以候團中.”과 。l

문장의 전후문단을 내용적으로 연관시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帝티, 服其四時動奈何, 知病之所在奈何,

知病之所變奈何,知病쑤在內奈何,知病쑤在外奈 

何,請問此五者可得聞乎?破伯日,請言其與天運

轉大也‘萬物之外,六合之內,天地之變,陰陽之

應, 彼春之曉, 寫夏之暑, 彼秋之경;, 寫~之恐,

며變之動, 服與之上下, 以春應中規, 夏應中短,

秋應中衝, ~應中權‘ 是故싹至며十五日 , 陽氣微

上,陰氣微下‘夏至며十五日,陰氣微上,陽氣微 

下. 陰陽有時, 與H!K寫期, 期而相失, 知R없Jik分, 

分之有期,故知死時‘微妙在服,不可不察,察之
有期, 從陰陽始, 始之有經, 從五行生, 生之有度,

四時鳥宜,補鴻찌失,與天地如-,得一之精,以 

知死生. 是故聲合五音, 色合五行, 服合陰陽‘

@ 是知陰盛則夢涉大水恐1題, 陽盛則夢大火播

;杓, 陰陽傷盛則쫓相殺없傷 上盛則夢飛, 下盛則

夢뿔‘ 甚짧則夢予, 甚없ftlJ흉取. llf氣盛則夢짧, 

8삐氣盛則夢哭‘ 短蟲多則夢聚聚, 長蟲多ftiJ夢相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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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f흉. 

@ 是故持Di有道, 虛靜鳥保. 春日浮, 如魚之

遊在波 夏日在!홉, tz.iz乎萬物有餘. 秋日下l홉, 

螢蟲將去‘ 쪽日在骨, 螢蟲周密, 君子居室. 故日,

知內者按而紀之‘ 知外者終而始之 此六者, 持服

之大法

@ 心服博堅而長, 當病폼卷不能言. 其맺而散 

者, 當消環범 E.. R퍼Di博堅而長, 當病睡血. 其몇 

而散者, 當病灌퓨, 至令不復散發也 Hf.!!&博堅而

長, 色不좁, 當病壓若博, 因血在臨下, 令J\P밟遊. 

其몇而散, 色澤者, 當病益餘, $$歡者j휩暴多飯, 

而易入KIL皮陽몹之外也 몹Di博堅而長, 其色#.

當病折解 其몇而散者, 當病食傳- 牌服博堅而長,

其色黃,當病少氣 其몇而散l 色不澤者,當病足 

朋睡若水狀也‘ 뽑服博堅而長, 其色黃而j한者. 當

病折體 其몇而散者l 當病少血, 至令不復也.

@ 帝日, 該得心服而急, 此謂何病, 病形何如?

破伯日,病名心패‘少題當有形也 帝日‘何以言

之? ~皮伯日‘ 心寫밤藏, 小陽鳥之使, 故日, 少題

當有形也. 帝日‘ 該得罵服, 病形何如? 破伯日,

몹服實則眼,虛則뺀 

@ 帝日. 病成而變何謂? U皮伯日, 風成寫寒熱‘

題成鳥消中, 廠成罵嚴흙, 久風馬樓빠, Di風成寫

購, 病之變化, 不可勝數. 帝日‘ 諸職훨節짧骨痛, 

此皆安生? U皮伯日, 此寒氣之睡, 八風之變也‘ 帝

日, 治之奈何? u皮伯日, 此四時之病, 以其勝治之,

愈也‘
@ 帝日 有故病五藏發動‘ 因傷服色, 各何以

知其久暴至之病乎? u皮伯타 愚乎옮問也 徵其服

小色不棄者,新病也 徵其服不棄其色棄者,久病

也 徵其服與五色傷養者, 此久病也 徵其Di與五

色價不棄者‘ 新病也‘ 빠與뽑DIK~至, 其色蒼*,

當病얹傷, 不見血, E見血, i뭘若中水也 

@ R內兩↑旁則季腦也, R養以候賢‘ R外以候

r素問 • 服要精微論j 의 ‘R’에 관한 考察

題中.附上左, 內以候府,外以候룹.右,內以候 

牌,外以候몹 上附上,左,內以候心,外以候睡

中. 右, 內以候師, 外以候뼈中. 前以候前, 後以候

後, 上竟上者, R힘P뚫中事也, 下竟下者, 少題體股

據땐足中事也. 

@ 置大者, 陰不足陽有餘 , 馬熱中也. 來흉去 

徐, 上實下虛, m戰願흉. 來徐去흙‘ 上虛下實,

馬惡風也, 故中惡風者, 陽氣受也 有Di傷沈細數

者, 少陰!新也. 沈細數散者, 寒熱也 浮而散者,

寫8힘까‘ 諸浮而臨者, 皆在陽, 則馬熱‘ 其有嚴者

在手 諸細而沈者,皆在陰,則馬骨痛,其有靜者

在足 數動-代者,在陽之服也,뼈及便體血 諸

過者切之,消者陽氣有餘也‘溫者陰氣有餘也 陽

氣有餘, 寫身熱無ff. 陰氣有餘, 罵多if身寒 推

而以外之,內而不外,有心題積也 推而內之,外

而不內, 身有熱也‘ 推而上之, 下而不上, R쫓足淸 

也. 推而下之, 上而不下, 頭項痛也 按之至骨,

服氣少者, g쫓흉痛而身有痛也. 

@문단의 주제는 1) 며時 變動, 2) 病之所在

3) 病之病變‘ 4) 病쑤在內, 5) 病쑤在外등 이 다 

섯가지흘 맥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 

다64) 이런 관점으로 잘펴보면 @문단은 인체의 

陰陽盛豪로 인하여 각각 다른 夢幻이 나타냥을 

논술하고 있£며 , 그 내용이 r靈樞 • 찮쩌發 

夢」 에 기재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宋代의 新校正, 張짧퉁이 이 문단을 .他經脫文

(다른 經의 이탈된 글)’, “誤置於斯‘(잘못 여기에 

놓임)”이라65) 한 것은 타망하다고 생각된다‘ 

64) 馬元훌, 張隱R흉, 黃帝內經素問, 前f홉홉, p.130. “此
帝欲以gji知五者.·’

6딩 程土廳主編, 素間註釋應햄, 前f옵혈, pp. 242∼243. 

“此節꿇述了由A體的陰陽盛흉, 可以發生不同的夢幻, 其內

容與 〈靈樞 • 뿔耶發夢) 有關記載相-致, 但:t篇시''L、, 

牌, 뽑職월盛所發之夢 所以新校正, 張f좁等認是“'E經脫文” 

짧置千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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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운단은 病이 형성되어 다른 뱅으로 

변화함을 말한 부분이므로. @문단에서 묻고 있 

는 것은他病의 변화를 맥으로 알수 있는 방법 

과는 주제의 방향이 다릎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운장은 r素問 • 風論」 중 風이 他病으로 변 

화하는 것을 설명한 부분과 내용상 거의 일치한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I) 뼈成寒熱”은 r素問 • 風論」 에 “風者善行

而數變,購理開則輝然寒,閒則熱而問,其寒也則

흉欲食, 其熱也則消lllLI처, 故使A~傑而不能食,

名日寒熱”과 연관이 있으며, 

(2) 훨成馬消中 ”은 r素問 • 風論」 에 “風氣

與陽明, 入몹個服而上至目內皆, 其Afl~則風氣不

得外뼈, 則薦熱中而目黃”과 연관이 있고, 

(3) ‘廠成鳥鎭똥”은 r素問 • 風짧」 에 “風氣領

風府而上則罵腦風, 風入緊頭則眼風眼寒”과 연관 

이 있으며, 

(4) 껴@風成馬樓”는 r素問 · 風論」 에 ”風寒之

客於服而不去‘ 名티萬風“ 或名 日寒熱”과 연관이 

있으며‘ 

(5) “久風鳥獲빠”은 r素問 · 風論」 에 ”久風入

中‘ 則鳥陽風娘i世”과 연관이 있으며, 

(6)”帝日, 病없而變何謂也?---病之雙化, 不可

勝數”는 r素問 · 風論」 의 ”故風者百病之長也,

至其變化, 乃鳥他病也‘ 無常方‘ 然致有風氣也‘”

라 한 것과 내용상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운단은 r素問 • 風論」 의 내용이 

여기에 誤置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문단 

과 @문단을 본운에셔 IJ빼하여 다시 구성하였 

다‘ 

@ 帝日, 服其四時動奈何, 知病之所在奈何,

知病之所흉奈何, 知病'F在內奈何, 知病'F在外奈

何, 請問此五者可得聞乎? ~皮伯日‘ 請言其與天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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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大也.萬物之外,六合之內.天地之變,陰陽之

應, 彼春之援, 馬夏之暑, 彼秋之念, 鳥쪽之愁, 四

變之動,服與之上下,以春應中規,夏應中短,秋

應中衝, 쪽應中權. 是故--至四十五日 , 陽氣微上,

陰氣微下 夏至며十五日, 陰氣微J:. 陽氣微下.

陰陽有時, 與Dlk鳥期, 期而相失, 知8없fo}j-分, 分之

有期, 故知死時. 微妙在服, 不可不察, 察之有期,

從陰陽始,始之有經,從五行生,生之有度,四時

罵宜, 補i寫까失, 與天地如一, 得一之精, 以知死

生‘ 是故聲合五륨, 色合五行, D!k合陰陽.

@ 是故持Dlk有道, 虛靜馬保 春日浮, 如魚之

遊在波‘ 夏日在I홉, rzrz乎萬物有餘. 秋日下}홈, 

寶蟲將去. 쪽日在骨, 醫蟲周密, 君子居室‘ 故日,

知內者按而紀之,知外者終而始之.此六者,持服

之大法.

@ ι、服博堅而長, 當病줌卷不能言. 其몇而散 

者,當消環멈已.뼈服博堅而長,當病睡血 其몇 

而散者, 當病灌ff. 至令不復散發也 .m~博堅而

長, 色不뿜‘ 當病壓若博, 因血在臨下, 令AP밟遊. 

其몇而散, 色澤者, 當病海軟, 꿇송융t者i홉暴多軟, 

而易入lllL皮陽몹之外也. 몹服博堅而長, 其色5한, 

當病折解. 其몇而散者, 當病食훔. 牌Dlk博堅而長,

其色黃,當病少氣‘其몇而散,色不澤者,當病足 

朋睡若水狀也. 賢D!博堅而長‘ 其色黃而5한者. 當

病折體 其몇而散者, 當病少血, 至令不復也.

@帝日, 該停L、服而急, 此謂何病, 病形何如?

l技伯日, 病名心패, 少題當有形也‘ 帝日, 何以言

之? l技伯日, 心篇암藏, 4、陽馬之使. 故日, 少題

當有形也. 帝日, 該得馬服, 病규끼며~o? ~皮伯日,

몹服實則眼, 虛則f世

@ 帝日 有故病五藏發動, 因陽服色, 各何以

知其久暴至之病乎? ~皮伯日, 愚乎짧問也 徵其服

小色不養者,新病也.徵其服不賽其色棄者,久病

也‘徵其服與五色煩賽者,此久病也 徵其服與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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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많不賽者, 新病也 )Jf與뽑BIB~至, 其色蒼i늄, 

當病웠傷, 不見血, E見血. i뭘若中水也. 

@ R內兩隆, 則季臨也, R훌以候뽑, R外以

候題中 附上左,內以候빠,外以候혐 右,內以

候牌.外以候몹.上附上,左,內以候心,外以候 

題中.右,內以候師,外以候뼈中.前以候前,後 

以候後, 上竟上者, g웹嘴中事也, 下竟下者, 少題

體股腦經足中事也.

@ 훌훌大者, 陰不足陽有餘 • 寫熱中也 來훗去 

徐, 上寶下虛, 寫願願홍 來徐去훗, 上虛下實,

馬惡風也, 故中惡風者‘ 陽氣受也 有Bl많‘짧머數 

者‘ 少陰廠也 沈細數散者, 寒熱也 浮而散者,

鳥뼈f~. 諸浮而羅者, 皆在陽, 則罵熱‘ 其有健者,

在手‘諸細而沈者,皆在陰,則寫骨痛‘其有靜者

在足 數動-代者, 在陽之服也, 1명及便體血. 諸

過者切之‘ 惜者陽氣有餘也. i짧者陰氣有餘也. 陽

氣有餘, 馬身熱無ff. 陰氣有餘, 罵多if身寒 推

而以外之‘內而不外‘有心題積也‘推而內之,外

而不內.身有熱也.推而上之.下而不上,體足淸

也 推而下之, 上而不下, 頭項痛也 按之至骨,

服氣少者, 體흉痛而身有홈也. 

CD운단의 다섯가지 물음 중에서 @운단의 당 

은 五藏의 맥상을 四時의 氣象에 비유하여 설명 

한 것과 內와 外를 맥으로 찾는 이 여섯 가지를 

持服之大法이라고 하였다 그러묘로 @문단의 

病之所在, 病之所變, 病추在內, 病斯在外 등을 

액으로 알려면 @문단의 다음은 五藏의 진맥방 

법 및 부위를 內外와 연판시켜 설명한 운장으로 

연결되어야한다 그런데@운단과@문단은五 

藏의 비정상적인 명변을 액으로 설명한 부분이 

므로 정상적인 五藏의 진액부위를 설명한 뒤라 

야 이 부분의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러요로 @ 

문단과 @문단은 진액부위를 설명한 다음 부분 

에 옮겨야 함이 마땅하고 생각된다 

r素問 • 服要精微뚫」 의 “R."에 관한 考察

그리고 @문단은 五藏의 病을 色과 Blk-2-로 연 

관시켜 病의 新久를 살펴는 방법을 설명한 부분 

이다. 이 문단은 五藏의 맥상과 진맥부위를 알 

아야 五藏의 색과 연관이 가능한 부분이으로, 

문맥의 내용상 맥을 설명한 @문단의 뒷부분으 

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라고 「\.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에 

대한 제가을의 견해」 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 

문단은 五藏의 진맥부위 및 방법을 설명한 부분 

이으로 이상 고찰한 것을 토대로 위의 운단을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 帝日‘ 服其四時動奈何l 知病之所在奈何,

知病之所變奈何,知病추在內奈何,知病추在外奈 

何‘ 請問Jlt.五者可得聞乎? ~皮伯日‘ 請言其與天運

轉大也.萬物之外,六合之內,天地之變,陰陽之

應, 彼春之魔, 馬夏之暑, 彼秋之念, 馬쫓之愁, 

四變之動, Bl與之上下, 以春應中規, 夏應中短,

秋應中衝, --應中權. 是故컷至四十五日, 陽氣微

上,陰氣微下 夏至四十五日,陰氣微上‘陽氣짧 

下. 陰陽有時, 與服鳥期, 期而相失, 知~!P)f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微妙在Bl. 不可不察, 察之

有期, 從陰陽始, 始之有經, 從五行生, 生之有度,

四時馬宜,補鴻까失,與天地如一,得一之精,以 

知死生 是故聲合五륨,色合五行,服合陰陽 

@ 是故持뼈有道, 虛靜寫保 春日浮, 如魚之

遊在波. 夏日在!홉, ¥z.1z乎萬物有餘‘ 秋日下l휩, 

蠻蟲將去. --日;在骨, 醫蟲周密、. 君子居室. 故日,

知內者按而紀之,知外者終而始之‘此六者,持服

之大法‘

@ R內兩佛, 則季臨也‘ R養以候賢‘ R外以

候題中‘ 附上左, 內以候Jlf. 外以候협. 右‘ 內以

候牌,外以候톱.上附上,左,內以候心,外以候 

團中 右, 內以候뼈, 外以候뼈中 前以候前,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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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候後,上竟上者,뼈嗤中事也.下竟下者,少題 

體股據脫足中事也

@ 훌훌大者. 陰不足陽有餘 , 寫熱中也. 來흉去 
徐, 上實F虛, 寫戰願흉. 來徐去흉, 上虛下實,

寫惡風也, 故中惡風者,陽氣受也. 有服煩沈細數

者‘ 少陰廠也 沈細數散者, 寒熱也. 浮而散者,

寫뼈까. 諸浮而操者, 皆在陽,則寫熱 其有臨者,

在手. 諸細而沈者, 皆在陰, 則篇骨痛, 其有靜者,

在足.數動-代者,在陽之服也,뼈及便體血.諸 

過者切之,淸者陽氣有餘也,溫者陰氣有餘也,陽

氣有餘, 鳥身熱無i千 陰氣有餘, 薦多l'f身寒. 推

而以外之,內而不外,有心題積也.推而內之,外

而不內,身有熱也 推而上之,下而不上,體足淸

也. 推빠F之, 上而不下, 頭項痛也. 按之至骨,

服氣少者, 顆휴痛而身有흙也. 

@ ι、Dl博堅而長, 當病폼卷不能言. 其몇而散 

者, 當消環엽E 8뼈E博堅而長, 當病睡血. 其몇 

而散者, 當病灌l'f. 至令不復散發也. JIH~博堅而

長, 色不춤, 當病慶若博, 因血在臨下, 令AP옮遠. 

其몇而散, 色澤者, 當病益軟, 않효용t者j홉暴多軟, 

而易入J!JL皮陽몹之外也 몹Dl博堅而長, 其色j한, 

當病折解. 其몇而散者, 當病食痛 牌服博堅而長,

其色黃,當病少氣 其몇而散,色不澤者,當病足 

閒睡若水狀也 賢Di博堅而長, 其色黃而j한者. 當

病折體 其몇而散者, 當病少血, 至令不復也

@ 帝日 有故病五藏發動, 因傷服色, 各何以

知其久暴至之病乎? ~皮伯日, 惠乎歲問也 徵其Di

小色不養者,新病也,徵其服不養其色養者,久病

也. 徵其服與五色煩養者, 此久病也. 徵其@@與五

色煩不養者, 新病也 Jlf與賢nu~至, 其色蒼쳐r-. 

當病앓傷,不見血,E見血,演若中水也 

@문단은 ‘內’와 ’外’의 진맥방볍을 묻고 있으 

며, @문단은 ‘內’와 ’外’에 대한 진맥방법을 설명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단의 ‘內’와 ‘外’도 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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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으로 설명되어져야만 @문단의 .推而以外之,

內而不外, 有ι、題積也. 推而內之, 外而不內. 身

有熱也."와도 문맥과 내용적으호 연결이 된다 

그리고 「3) 조선말 李圭曉의 견해」 에서 고찰 

한 바와 같이 @문단의 “陰陽有時, 與服寫期, 期

而相失. 知DlliJf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微妙在

Di."의 내용 중 진맥부위를 r素問 · 至훌要大 

論」 에서는 R과 >J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과 R의 관계를 浮沈(天上地下)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 元 明 淸代 주석가을의 견 

해」 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r內經」 全書에는 

τf關R인 三部服에 관한 설명이 없A며, 「2) 현 

대주석가을의 견해」 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R 

I홉法은 藏府의 질병을 진찰하는 법이 아니라 신 

체의 전반적인 증상을 진찰하는 볍이다. 

그러므로 藏府의 진맥방법을 설명한 @문단 

은 左右手의 >J關R 및 RJ휩法을 설명한 문장이 

아니라 R을 기준으로 하여 浮沈£로 진맥하는 

방법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 『素問 . 服要精微論』 으| “R內
兩備則季협也,----,,外以候心, 內以
f願훨中,”의 각 문구에 대한 고찰 

이상 고찰한 것을 근거로 하여 “R內兩佛則季

齊也,--,.,,外以候心, 內以候體中 ,n의 문구를 면의 

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R內兩뽑則季홈也, R찌·以뚫휴, R훌 

以뚫Bl中” 

본운의 내용은 R에서 賢의 살렘을 설명한 부 

분이으로, 뽑服과 관련된 병증을 설명하고 있는 

r素問 • 五藏生成篇」 의 ’‘該病之始, 五決寫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欲知其始,先建其母 所謂五決者,五服也 是以

頭痛嚴接, 下虛」二實, 過在足少陰E陽, 甚則入

賢”을66) 참고로 하면 賢의 진액부위 인 R의 所

在를 알 수 있다 이 문장의 내용은 頭痛鎭흙의 

여러 원인 중 下虛上實하면 경략으로는 足少陰

太陽에 원인이 있고 服£로는 賢服에서 찾아야 

함을 말한 것 이다 따라서 」F虛」二寶’을 근거로 

하여 賢服의 진액부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下虛t實을 구체적£로 맥상과 연관시켜 

설명한 부분은 『素問 · 服要精微論」 의 ‘來흙去 

徐, 上實下虛, 寫廠鎭홈’이다.67) 이를 淸壽는 

『짧家樞要」 에서 .來’라는 것은 節骨의 分으로 

부터 皮I홉의 가장자리로 나갈 때에 氣가 오름이 

다 ‘去’라는 것은皮I홉의 가장자리로부터 骨肉의 

分으로 돌아 갈 때에 氣가 내림이다”라고68) 하 

였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來흙去徐’는 漢部인 皮

l휩로 올라오는 액은 빠르고 힘이 있으나 深部인 

骨部分으로 내려가는 액은 느라고 힘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賢의 虛寒요로 인한 頭痛鎭홈을 

진맥하면 맥상은 漢部인 皮l홉부위는 유력하고 

深部인 骨부위는 우력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곧下虛t實한상태이다‘ 그리고 「3) 조선말李 

圭硬의 견해」 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은 i養部

에 해당되고 R은 深部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때 -指로 氣口를 짚었을 때 皮l홉부위인 #이 

유력하고 骨부위인 R이 무력한 상태를 나타내 

므로, 賢服의 부위인 R은 김이 눌러 骨에 닿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문의 ’內’와 ’外’를 r素問 • 服要精微

論」 의 전후문단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 洪元植編훌, 精校黃帝內經素問, 前f홉홉, p.39. 
6끼 빼f홉홉, p.59. 
68) 程土德主編, 素問註釋置*$, 前휩書, p. 255. “랩홉 <

꿇家樞要》 굽; “來者, g骨肉Z分, 而버千皮盧Z際, 월Z 

升也. 去者, 엽皮庸之際, 而遭千骨肉Z分, 뚫Z降tl!' 

『素問 • 服要精微論』 의 ‘R”에 관한 考察

같다. 

‘內者按而紀之’와 ‘外者終而始之’의 張介흉과 

高世械의 注를 참고하면69)70) ‘內’는 손가락을 깊 

이 누른다는 뜻이고, ‘外’는 깊이 눌련 곳에서 손 

가략을 위로 들어 올려 얄은 곳을 잘핀다는 뜻 

이 된다 그러므로, 內外는 액의 浮沈을 설명한 

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張介췄과 高世햄은 內를 五藏, 外를 

六服로 보았A나, 淸代 黃堆은 外를 五職, 內를 

六뼈로 보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黃빼은 그의 저서 인 『服確」 에서 .外’와 ‘內’

는 浮沈이며, 浮는 陽에 속하고 沈은 陰에 속한 

다. B훌R빠를 陰陽으로 논하면 職은 陰이고 廠는 

陽이다. 轉R땀의 氣로써 논하면 오히려 職氣는 

淸하고 R땀氣는 獨하다. 淸氣는 J::升하고 獨氣는 

下降한다·-- 擺氣는 淸하기 때운에 浮部에서 상 

피고, 뼈氣는 獨하기 때운에 沈部에서 살핀다.” 

라고71) 하였다. 

그런데 淸獨을 논한 『素問 • 陰陽應象大論」

에는 ‘淸陽馬天, 獨陰薦地”라고72) 하였으며, 

r素問 • 五鐵別論」 에 “夫뽑大陽小陽三뚫勝.뼈, 

此五者, 天氣之所生也, 其氣象天, 故寫而不藏‘

69) 類짧, 張介寶, 前握홉, p. 108. ‘內름옳氣, 載象有

뾰, 故可按而紀之, 外를앓월, 앓廠有序, 故可終而뼈z. 

**必知此四時內外六法者之法, 則J!!t;?:時動, 病Z所在, 及

病變Z或內或外, 皆可得而知也. 故댐훔服之大法.' 
7이 홈世홉, 黃帝素間直解, 펙南科學技術出版ii:t, 1982, 

pp.128∼ 129. ‘重手按服, 紀其至數, ~JJ知在內之眼, 故日知

內者按而紀;?:. g횟按댐始, 重按댐終, 由終而짧, 則쩌ltE外 

之服, 故知外者終而始;?:.”
71) 黃世林, 孫明異, 中醫服象Wf究, ~~京, A民짧生버 

版社, 1986, pp, 5∼ 6. “뿜陽也, it陰也. 以藏府옳則藏陰而 

府陽, ~藏府Z월뚫則藏氣淸而府월獨. 淸뚫上升, 獨뚫下 

降, 服Z見千't關R者, 五藏六府Z휠, 藏월淸故뿜候;?:, 

府뭘獨故沈候之tl!. ” 
7찌 洪元隨編훌, 精校黃帝內짧素問, 명tr1용홉,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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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受五藏潤氣, 名日傳化之府, 과찌;能久留, 輸寫

也, ------所謂五藏者藏精氣而不寫也, 故滿而不能

實 六府者, 傳化빼而不藏. 故實而不能滿也.’라 

고73) 하였다. 그러므로 r內經」 에서는 傳化之

府인 六府의 氣는 淸陽인 天의 氣象으로서 五藏

의 獨陰을 받아 傳化하는 역할을 하고, 五藏은 

淸氣플 上升하는 것이 아니라 潤陰안 地의 氣象

으로서 精氣를 藏하는 것.£.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內에서 藏을 살피고, 外에서 府를 살 

핀다고 한 張介췄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 

다‘ 
다음으로 “R內兩佛則季齊也”와 “'R.養以候題

中”의 “兩{쫓”과 “養.의 의 미 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주석가들은 『素問·服要精微論」 의 l‘R 

內兩像則季齊也, R外以候賢, R畵以候題中.’에 

서, ’R內兩備’과 ’R外’플 對句로 보고 ’R훌’을 

‘R內’와 'R外’의 中間으로 보았거나, 'R憂’의 對

句를 ’R外’라고 보았다 74) 

그러 나 r素問 • 玉機훌藏論」 에서 秋服을 설 

명한 부분에 “其氣來毛, 而中央堅, 兩{쫓虛”라고 

하여 ’‘兩備”을 중앙에 對比되는 양쪽 가장자리로 

설명하고 있는 바l ‘R內兩佛則季臨也’란 R部

를 손가락으로 갚이 눌렀을 때(內者按而紀之) 

양쪽 가장자리에 나타는 맥으로 季臨의 상태를 

살핀다는 뜻이므로‘ 兩{쫓은 중앙의 대비되는 의 

미이다 또 養’는 『康熙字典」 에서 “ r說文」

73) 上휩홈, p.42. 
74) 李훌雨뼈譯, 꿇解編l±黃帝內엎素問I, 서울, 여강출 

판사, 1994, p. 437. “R짧에서 !]\指뼈l 少海Ji:에 가까운 곳 

이 ‘R內’이고, 招指뼈j 曲池Ji:에 가까운 곳이 ‘R外’이다. 

‘R훌’는 R澤部 內外의 중간에 해당하는 곳이다, δ揚上善

“(훌는-)R.內로부터 兩 中間에 해당하는 곳이다.” δ王1*

‘R外’는 R의 外뼈j을 이름이고, ‘R훌’는 R의 內빼을 이 

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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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衣內也’, r,J、雅」 不屬手毛不離手훌, r班固

뼈通嚴」 單治훌而外i周兮.”라 하여 바같의 상대 

적인 개념A로 설명하였다. 그러묘로 일반적으 

로 “훌-의 對句는 바깥을 뜻하는 “外i와 뼈{종”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藏을 內에서 

잘피고, 이에 연관된 부위를 外에서 살피는 것 

을 참고하면 “內’와 ‘外’가 對句를 이루으로 ”훌” 

는 “外”의 對句가 될 수 없다 그리고 字典적엔 

의 미로 볼 때 “훌”는 “內”와 .外”의 중간£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훌펙 對句는 浦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內”에서 藏을 살피고 “外I에서 府를 

살피으로 “R훌以候뽑n은 “R內훌以候賢”에서 ‘內’

자가 생략된 글엄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R內兩佛則季齊也, R外以候賢, R 

훌以候題中 ’은 “R內兩{쫓則季齊也, R훌以候뽑, 

R外以候題中”.£.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참고하여, 本文의 l內’을 五藏으로, l外’

를 그 藏과 연관된 인체의 부위로 고치면 "R內

兩倚則季齊也, R훌以候뽑, R外以候題中, 附上,

左,內以候맑.外以候혐;右,內以候牌,外以候 

뽑 上附上, 右, 內以候뼈, 外以候뼈中; 左, 內以

候心, 外以候體中”으로 되며 , 여 기서 ”R內兩條

則季齊也”는 氣口의 深部인 R부위를 눌러(內者 

按而紀之) 手指의 양쪽 바깜부위에 나타나는 맥 

상으로는 季齊을 살핀다는 뜻이고, “R養以候뽑” 

은 R부위를 갚이 눌러 手指의 중앙부분에 나타 

나는 맥상으로 뽑을 살핀다는 돗이며 , “R外以候

題中”은 위로 약간 플어 올려 (外者終而始之) 나 

타나는 맥상으로는 題中을 살핀다는 의미이다 

2) “뼈上, 左, 內以뚫ff' 外以뚫협. 右,

內以뚫聊, 外以候"· .I:附上, 右, 內以뚫$$, 
外以뚫빼中; 左, 內以뚫心, 外以꿇體中.” 

여기서 ‘附’를 r黃帝內經太素」 에서는 !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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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注하였A며75). r新編黃帝內經鋼目」 에서는 

뿔近(근점하다)으로 注하였다76). 이 플이 ’附’를 

이렇게 注한 이유는 본 운단을 RI홉該法으로 보 

았기 때문인데,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운 

단은 一指로 浮沈을 살피는 볍을 설명한 부분이 

므로 ‘附上’을 ‘(指를 떼지 말고 그대로) 붙여서 

위로 올려’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左右’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의미와 

上下의 의미가 있다 左右를 左手와 右手로 해 

석하게 되연 -指로 左手에서는 府, 心을 살피 

고 右手에서는 牌, 師를 살피는 것으로 해석된 

다. 이렇게 해석하면 진맥하는 부위는 左手와 

右手의 우 곳을 합쳐야 Jlf心과 牌뼈를 진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r內經」 의 진맥법은 위 

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에서 R까지를 浮沈으 

로 짚어 五藏의 맥상을 알아내는 볍 이므로, 본 

문의 左右를 左手와 右手로 볼 수 없다고 생각 

된다. 

’左右’를 上下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을 살펴보 

면, r優體」 에 “當左物”의 注에 “左物, 下物也.”

라 한 것과, r史記」 에 ‘右賢左職n의 注인 索隱

에 “右, 增高也 左觸下也”한 것과, r管子 • 七

法」 에 ’‘以練精鏡馬右”의 注에 “右上也.”라 한 것 

에서 ‘左’는 下, ’右’는 ’上’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r韓非子」 의 篇名을 나눌때 

內團說은 上下로 구분하여 內f諸說上, 內↑諸說下

로 구분하였는데, 外{諸說을 나눈 경우는 上下로 

나눈 후 다시 이를 上下로 나눌려니 해짧說上 

上, 外{諸說上下, 外{諸說下上, 外{諸說下下가 되 

므로 이 上下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篇名을 外

屬說左上, 外簡說左下, 外{諸說右上, 外{諸說右下

75) 楊上훌, 黃帝內엎太素, 서울, 大星文化tt, 1986, 

P‘ 229‘ “路當짧흡, 古通用字, 故옮附耳‘. 
7이 李今庸主顧, 新編黃帝內엎빼§. 법ur홉홈, p.365.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패| 관한 考蔡

로 나누었다. 즉 上下의 개념인 ‘左右’를 사용한 

경우는 上下를 다시 上下로 나눌 때 단어의 중 

복을 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리고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兩{총則季齊也------”은 위에 

서 고찰한 바와 같이 探部인 R을 중심으로 漢

部인 #까지 위로 틀어올려 五藏의 맥상을 알아 

내는 법을 설명한 운장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로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附上, 左, 內以候府, 外以候협. 右. 內以候牌,

外以候뿜 上附上, 右, 內以候師, 外以候뼈中; 

左, 內以候心, 外以候題中.”의 ‘附上’과 ‘上附上’의 

’左右’를 해석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의 

미로 설명한 ‘附上’과 ‘上附上’을 거듭 나누고자 

할 때 ’左右’를 사용한 것이요로, 본문의 “左右”는 

문맥상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層數를 의미한다 

고생각된다 

그리고 “上附上, 右, 內以候師, 外以候뼈中; 

左, 內以候心, 外以候體中.”에서 左보다는 右가 

上에 위치하기 때문에 左인 心의 진맥부위가 먼 

저 설명되고 난 다음 右인 뼈의 진맥부위가 설 

명되어져야 하요로, 〔t附上, 左, 內以候心, 外以

候團中, 右, 內以候師, 外以候뼈中”으로 바뀌어 

야된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근거로 하여 본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붙여서 올린 충의 內에서 府을 살피고 外에 

서 톱을 살피며, 한 충위의 內에서 牌를 살피고 

外에서 몹를 살핀다. 그 위로 붙여 올린 충의 內

에서 心을 살피고 外에서 體中을 살피고 그 윗 

충의 內에서 師를 살피고 外에서 뼈中을 살핀 

다”이다. 

이상을 총괄하면, “R內兩佛則季齊也, R훌以 

候賢,R外以候題中,附上左,內以候府,外以候

협; 右, 內以候牌, 外以候몹. 上附上, 左, 內以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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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 外以候뼈中 , 右, 內以候뼈, 外以候뼈中 .~R 

內兩{쫓則후쩔也”에 대한 제가들의 견해 중에, 

”氣口의 i*部인 R부위를 눌러 手指의 양쪽 바깥 

부위에 나타나는 맥상으로는 季齊을 살피고, 手

指의 중앙부분에 나타나는 맥상A로 딸을 살피 

며, 위로 약간 들어 올려 나타나는 맥상£로는 

題中을 살띤다, 그리고 붙여서 올련 충의 內에 
서 뺨을 살피고 外에서 륨을 살피며, 한 충위의 

內에서 牌를 살피고 外에서 몹를 살핀다. 그 위 

로 붙여 올린 충의 內에서 心을 살피고 外에서 

題中을 살피고 그 윗 충의 內에서 師를 살피고 

外에서 뼈中을살핀다”라고해석한李圭隆의 견 

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마. 

結論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內兩{총則季쩔也, 

R外以候뽑‘ R憂以候題中, 附上左. 外以候府l

內以候흡; 右, 外以候몹, 內以候牌. 上附上, 右,

外以候뼈,內以候뼈中;左,外以候心,內以候體 

中”을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I) 본문의 R은 氣口의 가장 짧部를 말하으 

로‘ 이에 對比되는 浚部는 #이 됨을 유추할 수 

있다 

(2) 본문 중 ‘內外’는 浮沈을 말하는데, ‘內’는 

손가락을 갚이 누른다는 뜻이여 여기서는 五藏

을 살펴는 것이고, ’外’는 깊이 누른 곳에서 손가 

략을 위로 들어 올려 얄윤 곳을 살핀다는 뜻으 

로五藏과 연관 인체 부위를 살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內’를 五藏으로, ‘外.를 그 藏과 연관된 

인체의 부위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된다. 

(3) ‘R內兩佛則季齊也‘ R憂以候뽑‘ R外以

候題中써1서 “兩佛”은· ‘憂”와 서로 對句가 되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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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와 ‘外‘가 서로 對句플 。l훈다‘ 그랴고 ‘內n에 

서 藏을 살피고, “外’에서 府를 살피므로 "R內兩

佛則季협也, R外以候톱, R훌以候題中n은 “R內

兩{쫓則季齊也, R훌以候賢. R外以候題中”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R훌以候톱’은 ‘R內

훌以候흡’의 ‘內’가 생략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4) ‘左右”의 字典的인 의미는 오른쪽. 왼쪽을 

뜻하는 경우와 左는 下, 右는 上을 뜻하는 경우 

가 았으며‘ 上下로 냐눈 것을 거듭 나눌 때 만어 

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본 

문은 -指로 눌러 짚어 똥部인 R에서부터 I홉部 

언 >t까지 위로 들어올려 五藏의 맥상을 알아내 

는 뱅을 설명한 문장이다 이상과 같은 의마로 

본운의 l附上’과 ‘上附上’의 ’左右’를 해석하연, ‘左

右’는 운맥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層數를 의 

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려고 ‘上附上, 右, 內以候뼈, 外以候뼈中; 

左, 內以候心, 外以候團中”에서 心보다는 師가 

上에 위치하묘로左인心의 진맥부위가먼저 설 

맹되고 난 다음 右언 師의 진액부위가 설영되어 

져야 하므로, ‘上附上, 左, 內以候心, 外以候題

中, 右, 內以候師, 外以候뼈中 ”으로 바뀌어 야 된 

다고 생각된다. 

(5) (2). (3), (4)를 종합하띤, 본운은 ‘R內兩

{총則季齊也, R훌以候딸, R外以候題中, 附上左,

內以候府, 外以候흡; 右, 內以候牌, 外以候몹 

J::附上, 左l 內以候心, 外以候題中, 右, 內以候
뼈, 外以候뼈中.‘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된 

다. 

(6) 그러묘로 본운에 대한 제가플의 견해 중 

에서 氣口의 深部인 R부위를 눌러 手指의 양쪽 

ti~깥부위에 나타나는 맥상으로는 季협을 살피 

고, 手指의 중앙부분에 나타나는 맥상£로 뽑을 

살펴며, 위로 약간 들어 올려 나타나는 맥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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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臨中올 살핀다 그리고 붙여서 올련 충의 

內에서 jJf올 살피고 外에서 륨을 살피며, 한 충 

위의 內에서 牌를 살펴고 外에서 몹을 살펀다. 

그위로붙여 올련 충의 內에셔 心을 살펴고外 

에서 R흡中을 살피고 그 윗 충의 內에서 뼈를 살 

피고 外에서 뼈中을 살펌올 설명한 문장이라고 

해석한 李圭俊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r素問 • 服要精微論』 의 ‘R”에 판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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